
옛 그림을 볼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드는 느낌이 소중하다. 미술학자가 말하는 

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눈으로 봤을 때 드는 느낌, 그 느낌이 소중하고 그 느낌을 믿어

야 한다. 사람들이 〈모나 리자〉를 보고, 리자가 ‘미소를 짓고 있다’고 하니까 막연하게 ‘그렇구나!’ 하

고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봤을 때 정말 빙긋 웃고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말이다. 집에 돋보

기가 있다면 리자의 입을 확대해서 봐 보자. 자신의 두 눈으로 봤을 때 빙긋 웃고 있으면 웃는 것이고, 

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. 

레오나르도 다빈치, 

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다

최병진 글│조승연 그림│156쪽 

⊙ 레오나르도의 작품 〈수태 고지〉의 특징을 공부한다.

⊙ 레오나르도의 그림 〈담비를 안은 여인〉에 담긴 뜻을 알아보자.

⊙ 레오나르도가 그린 〈최후의 만찬〉 장면을 연극으로 꾸며 보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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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 학습 목표  )

레오나르도의 작품은 모두 합해 봐야 스무 점 남짓밖에 안 된다. 이 가운데 그가 혼자 그

렸거나 같이 그렸다 하더라도 그가 주로 그린 작품은 13점이고, 공동으로 그렸거나 공방 동

료들과 같이 그린 작품이 7점이다. 또 그가 혼자 그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성한 작품은 11

작품밖에 되지 않는다. 루벤스 같은 화가는 수백 점을 그렸고, 피카소도 수천 점을 남겼다. 

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채 20점밖에 안 되는 작품을 남겼는데도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. 

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걸려 있는 〈모나 리자〉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림보다 유명하고, 

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다. 2014년 영국의 한 언론 데일리메일이 

〈모나 리자〉의 가치를 2조 5153억 원으로 계산한다. 또 어떤 미술 사학자는 40조 원으로 보

고 있다. 한 해에 루브르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830만 명(2006년 기준)이고, 이들 가운데 85

퍼센트가 〈모나 리자〉를 보러 왔고, 입장료와 갖가지 수익 산업을 감안하면 40조 원이 넘는

다는 것이다. 우리는 이 책에서 레오나르도의 몇 안 되는 작품을 공부할 것이다. 도대체 레

오나르도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기에 그토록 ‘현대인’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?



<모나 리자> 

(  독전 활동 )

레오나르도의 〈모나 리자〉 공부하기

→ 선생님은 〈모나 리자〉 이미지를 컬러 출력하거나 책 도록에서 오려 내 한두 장 준비한

다. 책 도록에서 오릴 때는 B5 용지 절반은 넘어야 한다. 

→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〈모나 리자〉 원본 이미지를 구해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.

→ 아이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하나씩 말하게 한다. 물론 두세 가지를 말해도 된다. 선생

님은 아이들이 말한 것을 칠판 한쪽에 간단히 정리한다.

→ 7~8명까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 주고, 그 다음부터는 가슴 위에서부터 머리 위까지만, 

그 다음은 그 아래 모습을 보여 준다. 

→ 아이들 다섯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다. 리자가 ‘미소를 짓고’ 있다고 하는데, 바로 그 

‘미소’를 한번 지어 보게 한다. 걸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누구 웃음이 가장 ‘미소’에 가까

운지 투표해 보자.

→ 모나 리자 뒤의 배경은 좌우가 자연스럽지 않다. 레오나르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

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. 선생님은 출력한 이미지나 도록을 오목하게 또는 우묵하게 

접어서 이쪽저쪽에서 보게 하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말해 보게 하자. 

▶ 〈모나 리자〉 하면 보통 ‘모나 리자의 미소’를 떠올린다. 여기서 ‘미소(微笑 작을미·웃음소)’는 

말 그대로 작은 웃음을 뜻하는 일본말이다. 이 말을 ‘미소(美笑 아름다울미·웃음소)’ 즉 ‘아름다

운 웃음’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, 그런 뜻이 아니고 소리 없이 빙긋 웃는 웃음을 뜻한다. 그런데 

〈모나 리자〉의 모델 리자의 입을 한번 보자. 이것을 정말 웃는 입으로 볼 수 있을까? 웃음을 머

금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‘미소를 짓고 있다’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. 아이들과 함께 

‘미소’가 어떻게 웃는 것인지 얘기해 본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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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독후 활동 )

레오나르도의 〈최후의 만찬〉 공부하기

→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〈최후의 만찬〉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구해 텔레비전으로 보여 

준다. 레오나르도의 작품 상태가 안 좋으니 필립 드 샹페뉴가 그린 〈최후의 만찬〉 원본 이

미지를 구해 유다가 오른손에 쥔 ‛돈주머니’를 보여 준다. 

→ 예수와 열두 제자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장면을 그린 〈최후의 만찬〉은 《성경》 네 군데에

서 나온다. 이 내용을 책(83~86쪽)에서 찾아 읽어 준다.

→ 칠판 앞에 책상 열세 개를 일자로 붙인다. 선생님은 아이들 열셋을 나오게 해 저마다 

역할을 정해 준다. 세숫대야를 준비하고, 책상에 접시를 놓고 간단한 음식과 과자를 차린

다. 그런 다음 《성경》에 나온 대로 재현해 본다.

→ 한 아이는 이것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다.

→ 예수를 가운데 놓고 네 그룹으로 나누어, 예수가 “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

길 것이다!” 폭탄선언을 했을 때, 네 그룹이 동시에 반응하는 장면을 재현해 보고, 그 다음 

네 그룹이 차례대로 반응하는 장면을 재현해 본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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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최후의 만찬> 

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식당. 식당 벽에 원근감을 줘 커다란 공간을 만들었다. 

창문 밖은 저녁이 아니라 대낮이다. 1625년 수도원에서 예수님 발 있는 곳에 문을 내 버

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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